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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변경신고 및 

페이프로토콜의 신고에 대해 수리 결정하였습니다. 

□ 금융정보분석원(원장 김정각)은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(4.15일) 

고팍스((주)스트리미) 및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
□ 금융정보분석원은 고팍스의 변경신고*에 대해 

    * 고팍스는 ’22.2.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, ’22.3.7일 금융정보

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(신고사항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) 

 ㅇ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, 가상자산

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팍스의 변경

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

    ※ 변경신고에 따른 원화마켓 영업개시 시점은 당해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영업준비 

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

□ 또한,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*에 대해 

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. 

    * 페이프로토콜은 ’21.9.24일 가상자산 지갑ㆍ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

하였으며,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

구매하고,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ㆍ유통하는 구조

 ㅇ 우선, 페이프로토콜의 신고건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(이하 특금법)에 

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

거쳐 원안대로 신고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. 



 ㅇ 다만,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구조 등을 함께 살펴본 바, 계열

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ㆍ매수하는 

형태를 보이고 있어,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<참고: 페이프로토콜 지급결제 사업구조>

 ㅇ 따라서,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도 

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, 위반시 형사벌(未신고 

영업) 또는 제재조치(未신고 사업자와 거래 등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※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구조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, 특금법에 따른 

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함 

     


